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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음운
[2017 04 11]

[2015 06 A 11]

[2014 04 A 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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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6 11 12]

[2017 06 13]

[2014 11 A 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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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단어
[2016 03 12]

[2006 06 13]

[2007 11 11]

[2006 11 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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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6 11 15]

㉠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

㉡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

[2013 10 A 13]

[2016 03 11]

[2007 09 12]

[2013 06 B 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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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 09 B 13]

[2017 10 11]

[2012 06 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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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문장
[2015 04 A 13]

[2016 10 13]

[2017 10 13]

[2013 11 A 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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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5 11 A 13] [2017 10 14]

[2017 06 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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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4 04 A 15]

[2015 03 B 13]

[2014 03 A 13]

[2013 07 A 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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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4 04 A 13]

[2006 09 13]

[2008 11 12]

[2008 06 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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Ⅳ. 의미와 담화
[2016 04 13]

[2016 10 15]

[2014 07 A 11]



13

[2016 07 14]

[2015 06 A 13]

[2009 09 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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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. 어문 규정

[2017 04 12]

(가)는 학생의 메모이고, (나)는 추가로 조사한 자료이다. 

(가)와 (나)를 참고하여 <보기>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

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 두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경우

유 형 특 징

본용언 +

본용언

∙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함

∙두 용언 사이에 다른 문장 성분이 올 

수 있음

∙반드시 띄어 씀

본용언 + 보조 

용언

∙앞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

고, 뒤의 용언만으로는 문장이 성

립되지 않음

∙보조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원

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

것도 허용함

합성 동사

∙국어사전에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

어 있음

∙반드시 붙여 씀

(나) 표준국어대사전 검색 결과

∙ ‘집어먹다’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.(1건)

집어-먹다「동사」【…을】

「1」남의 것을 가로채어 제 것으로 만들다.

「2」겁, 두려움 따위를 가지게 되다.

∙ ‘잊어먹다’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.(0건)

보 기
◦ 온순했던 청년들은 지레 겁을 ㉠ 집어먹었다.

◦ 나는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자는 것도 ㉡ 잊어 먹었다.

◦ 그는 그녀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㉢ 집어먹었다.

◦ 그는 굶주림에 지쳐 땅 위에 버려진 빵을 ㉣ 집어 먹었다.

◦ 그들은 서로 만나기로 했던 사실을 새까맣게 ㉤ 잊어먹었다.

① ㉠은 국어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는 합성 동사이므로 두 

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.

② ㉡은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원칙에 따라 

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.

③ ㉢은 각각의 용언이 모두 주어인 ‘그는’과 호응하고 있으므로 

두 용언을 붙여 쓴 것이겠군.

④ ㉣은 두 용언 사이에 ‘허겁지겁’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이 올 

수 있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쓴 것이겠군.

⑤ ㉤은 사전에 등재된 단어가 아니고, 뒤의 용언만으로 문장이 

성립하지 않으므로 두 용언을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쓴 것을 

허용한 것이겠군.

[2015 10  B 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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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0 09 12]

[2014학년도 예비시행 B 11]

[2014학년도 예비시행 B 12]

[2015 11 B 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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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2 09 1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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Ⅵ. 국어사
[2016 06 11, 12]

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. <대화 

1>과 <대화 2>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, <자료>는 학생들

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. 물음에 답하시오.

<대화 1>

A : ‘(길이) 좁다’와 ‘(이웃을) 돕다’는 어간의 끝이 ‘ㅂ’으로 

같잖아? 그런데 ‘좁다’는 ‘좁고’, ‘좁아’로 활용하고 

‘돕다’는 ‘돕고’, ‘도와’로 활용하여, 모음으로 시작하

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.

B : 그러고 보니 ‘(신을) 벗다’와 ‘(노를) 젓다’도 어간의 끝

이 ‘ㅅ’으로 같은데, ‘벗다’는 ‘벗어’로 활용하고 ‘젓다’

는 ‘저어’로 활용해서,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

서의 활용형이 달라.

A : 그렇구나.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

하는 걸까?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

아볼래?

<자료>

현대 국어 ‘좁다’와 ‘돕다’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

용형을 보면, ‘좁다’는 ‘좁고’, ‘조바’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

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‘좁-’으로 나타난다. 그러나 

‘돕다’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‘돕고’처럼 어간이 

‘돕-’으로,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‘도 ’처럼 어

간이 ‘ -’으로 나타난다. 다음으로 현대 국어 ‘벗다’와 ‘젓

다’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, ‘벗다’는 ‘벗

고’, ‘버서’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

어간이 ‘벗-’으로 나타난다. 그러나 ‘젓다’는 자음으로 시작하

는 어미 앞에서는 ‘젓고’처럼 어간이 ‘젓-’으로, 모음으로 시

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‘저 ’처럼 어간이 ‘ -’으로 나타난

다.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‘ㄱ, ㄴ, ㄷ, ㄹ, ㅁ, ㅂ, ㅅ, ㆁ’

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‘돕고’의 ‘ㅂ’과 ‘젓고’의 

‘ㅅ’은 각각 ‘ㅸ’이 ‘ㅂ’으로 교체되고 ‘ㅿ’이 ‘ㅅ’으로 교체된 

것을 표기한 것이다. 그리고 ‘도 ’와 ‘저 ’는 ‘ㅸ’과 ‘ㅿ’

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.

그런데 ‘ㅸ’, ‘ㅿ’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

다. 먼저 ‘ㅸ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‘도 >도와’, ‘더

 >더워’에서와 같이 ‘ㅏ’ 또는 ‘ㅓ’ 앞에서는 반모음 ‘ㅗ
˘

 / 

ㅜ
˘

 [w]’로 바뀌었고, ‘도 시니>도오시니’, ‘셔>셔울’에서

와 같이 ‘ㆍ’ 또는 ‘ㅡ’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

‘ㅗ’ 또는 ‘ㅜ’로 바뀌었으나,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

‘ㅂ’으로 나타났다. 다음으로 ‘ㅿ’은 16세기 중엽에 ‘아 >아

 ’, ‘저 >저어’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, 음절 끝에서는 이

전과 다름없이 ‘ㅅ’으로 나타났다.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

‘셔울’, ‘도오시니’, ‘아 ’는 18～19세기를 거쳐 ‘서울’, ‘도

우시니’, ‘아우’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.

<대화 2>

A : 자료를 보니 ‘ㅸ’, ‘ㅿ’이 사라지면서 ‘도 ’가 ‘도와’로, 

‘저 ’가 ‘저어’로 활용형이 바뀌었네.

B : 그럼 ‘(고기를) 굽다’가 ‘구워’로 활용하고, ‘(밥을) 짓다’

가 ‘지어’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!

A : 맞아.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‘굽다’하고 ‘짓다’가 불규  

 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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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6 11 13]
[2017 03 1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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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13 07 B 16]

[2016 10 11, 1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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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지]

Ⅰ음운

Ⅱ단어

Ⅲ 문장

Ⅳ의미와 담화

문제 답

2017� 04� 11 4

2015� 06� A� 11 4

2014� 04� A� 11 3

2016� 11� 12 5

2017� 06� 13 1

2014� 11� A� 11 3

문제 답

2016� 03� 12 1� or� 3

2006� 06� 13 4

2007� 11� 11 5

2006� 11� 14 5

2016� 11� 15 4

2013� 10� A� 13 1

2016� 03� 11 3

2007� 09� 12 5

2013� 06� B� 14 3

2015� 09� B� 13 1

2017� 10� 11 4

2012� 06� 11 5

문제 답

2015� 04� A� 13 5

2016� 10� 13 4

2017� 10� 13 1

2013� 11� A� 13 4

2015� 11� A� 13 4

2017� 10� 14 5

2017� 06� 14 2

2014� 04� A� 15 5

2015� 03� B� 13 5

2014� 03� A� 14 1

2013� 07� A� 13 5

2014� 04� A� 13 3

2006� 09� 13 4

2008� 11� 12 3

2008� 06� 12 3

문제 답

2016� 04� 13 5

2016� 10� 15 4

2014� 07� A� 11 1

2016� 07� 14 3

2015� 06� A� 13 3

2009� 09� 11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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Ⅴ어문규정

Ⅵ국어사

문제 답

2015� 10� B� 13 3

2010� 09� 12 5

2014� 예비시행� B� 11 2

2014� 예비시행� B� 12 3

2015� 11� B� 12 4

2012� 09� 11 1

2017� 04� 12 3

문제 답

2016� 11� 13 3

2016� 06� 11,� 12 2,� 1

2017� 03� 15 4

2013� 07� B� 16 5

2016� 10� 11,� 12 3,� 3


